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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일종 의원, “과도한 서류홍수에 쓸려나가는 요양시설”
- 전체 요양기관 평균 입소정원은 32명인데, 평가 매뉴얼은 70인 기준으로 만들어
- 기관규모 상관없이 어르신 5명만 모셔도 별도의 산책로 만들어야 하는 폐해도 발생

m 과도한 서류작업과 현실성 떨어지는 평가인증제도로 인해 요양시설들이 큰 어려움을 

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.

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은(충남 서산·태안, 새누리당 원내부대표) 보

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인요양시설을 돌아보고 지난 23일에는 관련 정책

토론회도 국회에서 개최했다.

m 이를 통해 대부분의 요양시설들이 서류작업량이 과중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

며, 대폭 축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m 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메뉴얼이 기관의 

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, 실제 전체 요양기관 5,156개의 평균 입소 정

원수가 32명에 불과함에도 메뉴얼은 입소정원 70인을 기준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으

로 드러났다.

m 한편 입소정원 70인 이상인 기관은 704개로 전체기관 중 14%에 불과했다.



<표. 입소정원 규모별 요양기관>

(기준 ‘16.7)

구분 전 체 70인 미만 70인 이상

요양기관 수
5,156 개소

(100%)

4,452 개소

(86%)

704 개소

(14%)

m 성 의원은 “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평가인증 메뉴얼의 기준자체를 너무 높게 설정해 

대부분의 기관들이 과도한 서류작업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한 항목에 시달리

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

m 실제로 평가메뉴얼 중 기관마다 별도의 산책공간과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, 위치도 

등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지표가 있으며 주변에 위치한 기존 공원 등은 인정하지 않

고 있다. 이럴 경우 입소정원이 5명에 불과한 기관도 별도의 산책공간을 만들지 않

으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 에 없다.

m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기준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 60%가 D나 E등급을 

받아 퇴출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다.

m 성 의원은 “현장에 무담만 주는 서류 중심의 평가에서 현장확인, 현장질문 중심으로 

개선하고, 시설 규모별 특성을 살린 평가지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”며 “이번 국감

에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겠다”고 밝혔다.


